
23. 칸타브리아 자치주 수도 산탄데르(11.24) 
———————————————————————————————————————————————————————————————————————— 

제목 1: 그림 같은 풍경 산탄데르 가는 길 

 

산탄데르(Santander) 출발하는 차는 오전 11시가 가장 빠르다. 돌아오는 차는 오

후 7시로 예약했다. 가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린다. 거리는 180킬로 미터 북쪽

으로 올라간다. 대서양 연안 북쪽 항구 도시인데 칸타브리아(Cantabria) 자치주

의 수도이다. 

 

19년 전 차로 여행할 때 산 세바스티안(San Sebastian) 에서 빌바오 거쳐 산탄데

르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기억에 잘 남아있지 못한 도시이다. 해변 산악 도

로 운전으로 피로하고 가는 길이 바빴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추측한다. 

 

11시 부르고스 버스 정류장을 출발한 후 반 시간 정도 되었을까 풍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굽이치는 언덕 길이 연속된다. 버스 창 밖에 펼쳐지는 산과 언덕 그리고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은 여행 방송 프로그램에서 종종 보는 영국 스코틀랜드와 그 것과 

비슷하다.  

 

넓은 푸른 계곡의 목초지에 양떼가 있고 군데 군데 보이는 그림같은 농가들 그리

고 봉우리에 흰 눈이 덮인 산도 멀리 보인다. 사진을 찍고 싶지만 내 쪽 차창에 



반대편 차창 풍경이 반사되어 이중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 차가 흔들려 찍을 수

도 없다. 몇 컷을 찍었는데 품질이 좋지 않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만 담았다. 

 

 
 

 
 

버스가 칸타브리아 산맥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강원도 가는 길이

라고 할까? 

 

완행 버스라 여러 마을을 지나간다. 산속의 마을들이 적막하다. 인적이 없다. 버

스가 잠깐 쉬어 마을에 내려 둘러봐도 조용하기만 하다. 날씨도 흐려 적막감이 

더한다. 

 

마을의 집들은 주변 아름다운 풍경과 잘 어우러져 예쁘다. 사람은 보이지 않은 

데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제목 2: 실망한 산탄데르 도시 풍경 
 

버스가 도시에 진입하며 받은 첫 인상은 다소 어수선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버스 

정류장은 부르고스 보다 더 크고 깨끗했다.  

 

오후 2시가 다 되어 도착했기 때문에 점심 식사부터 챙겨야 한다. 아내는 배가 

고프면 다른 핑계를 찾아 짜증을 내는 버릇이 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나는 그

것을 몰라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전날 검색해서 찾은 유명한 해산물 식당인 카사 호세(Casa Jose)를 찾아 나선다. 

약 2킬로 미터가 되는 부두 거리에 있다. 애플 맵에 의지해 찾아간다. 계속 항구 

부두 주변의 잘 정리되지 않은 풍경만 나온다. 산탄데르가 이렇게 살풍경 도시인



가 하고 생각했다.  

 

 
 

 
 

갑자기 오후 7시 부르고스 돌아가는 버스 시간까지 몇 시간 보낼 일 이 걱정스러

워졌다. 

 

점심 후 시내의 주 광장을 가서 보면 대강 도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지 생각한

다. 주 광장을 검색해 보니 플라자 마욜이 없고 시청 청사가 있는 시청 광장이 

주 광장인 것 같다.  



 

자료에 의하면 1941년 산탄데르 구시가에 불이 나 이틀 동안 계속 타서 구시가지

가 크게 파괴되었다고 한다. 도시에 오래된 건물이 부족하고 산만한 현대식 건물

이 많이 보이는 것이 이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목 3: 산탄데르의 소래포구의 해산물 요리 

 

해산물 음식점 카사 호세가 위치한 곳은 해산물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

다. 굳이 비교하면 우리 나라 소래 포구 해산물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카사 호세를 찾아가니 모두 예약이 되어 빈 좌석이 없다. 주변의 비슷한 다른 음

식점을 찾아 들어갔다. 꽤 오래된 식당인 것 같다. 펠리페 전 국왕 부부가 와서 

식사하고 간 흔적이 있다. 사인인 들어간 사진이 액자에 걸려있다. 

 

아내는 그 동안 오고 싶어했던 해산물 식당에 와서 기분이 좋다. 아내는 전식으

로 해산물 파에야 본식으로 산탄데르 앞 바다에서 채취한 털게 요리를 시켰다. 

나는 생선 수프에 생선 요리를 주문했다.  

 

아내가 전식으로 주문한 해산물 파에야 양이 장난이 아니다.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다. 맛도 좋다. 물론 내가 주문한 생선 수프도 먹을 만 하다. 서로 

나눠 먹었다. 

 

아내는 게 요리를 완전히 분해 수준으로 해치워 버린다. 원래 게를 좋아하고 게

살을 잘 빼먹는다. 옆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게 먹는 것을 곁눈질 했다

고 나중에 얘기한다.  

 



 

 
 

 
 



 
 

흉 될 것은 없고 동양 여자가 게를 워낙 맛있게 먹으니 호기심으로 보았겠지 하

고 생각한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스페인 여행 중 처음으로 해산물 음식을 먹었다. 소원 풀이 했다. 그것도 스페인 

최 북단 산탄데르 항구 부두에서. 

 

제목 4: 아! 시원하고 아름다운 도심 속 해변 풍경 

 

점심 후 시청광장을 찾아 나섰다. 크지 않은 시청 건물에 그에 맞는 소박한 광장

이다. 노인 몇 사람들이 광장 벤치에 모여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한적한 풍경이

다. 일요일 오후라 이곳 사람들 모두 집에서 쉬고 있는 것인가? 

 

 



 

광장에서 중심가로 생각되는 거리로 들어갔다. 다른 도시에 비해 썩 호감이 가지 

않는다. 시내를 돌아 다니면서 어떻게 하다가 해변 도로로 나왔다.  

 

 
 

 
 

아 그런데 그 해변과 해변 도로 옆 건물들의 아름다움이 눈에 확 들어 온다. 석

양 빛을 받고 있다. 도시가 해변을 끼고 잘 발달되어 있다.  

 

중요한 건물도 해변가에 있다. DK 아이 위트니스 가이드 북에 나오는 칸타브리아 

중앙은행 건물도 이곳 해안에서 석양빛을 받아 아름답게 서있다.  

 



 

넓고 확 터진 바다와 건물의 모습이 매우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 준다. 조금 있으

면 어두워질  것이므로 그 전에 사진을 찍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바다를 보니 가슴이 시원한 느낌이다. 사람들도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다. 여기가 

이 곳 사람들의 허파인 것 같다. 산탄데르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 버린다. 

 

산탄데르에 잘 왔다. 그리고 돌아간다. 다시 오기가 쉽지 않겠지. 

 

 
 

 
 



 

 
 

 
 

제목 5: 다시 부르고스로. 비가 온다 

 

산탄데르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와서 밤 7시 버스를 타고 부르고스로 돌아왔다. 

부르고스에 도착하니 또 다시 버스 차창에 빗방울이 내려 친다. 부르고스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시작한 비다. 빌바오까지 이어졌다.  

 

부르고스 정류장에서 호텔로 돌아오는 길목 분수가 파란 물줄기를 쏘아 올린다. 

추운 날씨에 본 파란 분수는 보는 이를 더 춥게 만든다. 

 

늦가을 북쪽 지방 여행은 비와 찬 바람을 감수해야 한다. 여행 출발 전 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비와 씨름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비 오는 날씨도 여행

의 일부이다. 불편했지만 그래도 빗 속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다. 

 

 
 

 

 

 

 

 

 

 

 

 

 

 

 

 

 


